
국토교통부,“기업혁신파크 통해 민간의 지역 투자 지원”

-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예정지 찾아 IT·바이오·의료산업 융합공간 조성 의지  밝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1월 6일 오후 춘천 기업혁신파크* 조성 예정지를 

찾아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. 

    * 기업이 입지 선정, 개발계획 수립, 투자, 개발,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
주도하고,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

 ㅇ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, 

춘천시 현준태 부시장, ㈜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

춘천 기업혁신파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

선도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*을 선정했다. 

* ①거제(문화예술,ICT,바이오·의료), ②당진(모빌리티), ③춘천(의료,바이오,IT), ④포항(이차전지)

 ㅇ 이 중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㈜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, 바이오, 의료 

산업을 융합하고,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·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

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, 내년 

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개발계획(안)을 마련할 예정이다. 

 ㅇ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
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.  

□ 박상우 장관은 “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 

생태계 조성 및 지방시대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, 민간의 역량과 

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면서,

  ㅇ 정부는 기업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

선도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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